
14일(월) 오늘부터 17일까지 제

59대 총학생회(총학) 선거 본투표

가 실시된다. 선거는 종이투표와 

전자투표 두 가지 방식이 동시에 

진행된다. 종이투표의 경우 매일 

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캠퍼

스 곳곳에 설치된 34개 투표소에

서 투표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는 

14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

시까지 웹사이트(vote.snu.ac.kr)

에서 24시간 투표할 수 있다. 

대부분의 단과대 학생회 선거

도 총학생회 선거 일정에 맞춰 실

시된다. 3월에 선거를 진행하는 

자연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단

과대에서 14일부터 17일까지 본

투표를 시행한다. 그 중 사범대는 

14일부터 15일까지, 경영대는 14

일부터 16일까지, 공대는 14일부

터 18일까지 투표가 진행될 예정

이다. 특히 이번 공대 학생회 선

본 「공존」은 공대에서 5년 만에 

나오는 선본으로 공대가 연석회

의 체제에서 학생회 체제로 전환

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. 

한편 총학 선거는 지난 11일 

「더:하다」 선본이 부후보의 언

어적 성폭력을 이유로 사퇴함

에 따라 이번 선거는 「U」와 「닿

음」 두 선본만으로 치러지게 됐

다. 두 선본은 지난 7일 열린 제

59대 총학 선거 정책간담회에 참

석했으며 11일 자하연에서 2차 

공동유세를 진행했다. 『대학신

문』에서는 제59대 총학 선거를 

앞두고 각 선본의 기조와 핵심 공

약, 주요 사안에 대한 각 선본의 

입장을 정리했다.

강경희 기자 jenna3507@snu.kr

지난 7일(월) 오전 11시 아시아

연구소(101동) 삼익홀(220호)에

서 ‘헌정유린 사태를 염려하는 서

울대 교수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

견’이 진행됐다. 기자회견은 △경

과보고 △성명서 낭독 △질의응

답의 순서로 진행됐고 기자회견 

후 4월학생혁명기념탑(4·19탑)

까지의 행진이 이어졌다. 이날 서

울대 교수 일동은 “대통령과 집

권당은 헌정 파괴의 책임을 져야 

한다”며 현 시국에 대한 입장을 

표명했다.

이번 성명서는 역대 서울대 교

수 성명서 중 최다 인원이 참여했

으며 7일 오전 10시 기준 전체 서

울대 교수 인원의 3분의 1 가량

인 728명의 서명이 담겼다. 성명

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2008

년 한반도 대운하 건설 반대에는 

381명,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

에 204명, 2015 역사교과서 국정

화 반대에 393명의 서울대 교수

가 참여한 바 있다. 김명환 교수

(영어영문학과)는 “시국이 워낙 

엄중해 교수협의회(교수협)의 도

움으로 전체 교수에게 메일을 돌

림으로써 가장 많은 수의 서명

을 받을 수 있었다”고 밝혔다. 이

어 그는 “아직 서명 문안이 첨부

된 메일을 받지 못한 교수들이 있

다”며 “서명을 계속 받을 생각”이

라고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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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노의 빛 지난 12일(토)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‘모이자! 분노하자! #내려와라_박근혜’ 집회가 열렸다. 오전부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사전집회로 시작
된 이날 행사는 오후 4시 민중총궐기대회와 오후 7시 30분 3차 범국민행동으로 이어졌다. 이번 집회는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주최 측 추산 100만명 이

상이 모여 19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.                      글․사진: 강승우 기자 kangsw0401@snu.kr

오늘부터 제59대 총학생회

선거 본투표 시작

자율주행, 운전대 없는 
자동차를 꿈꾸다
▶8면

학술

정책으로 승부하는 정치인, 
양당 정치에 반기를 들다
▶6면

사회

1인 방송은 
지금 온 에어!
▶9면

문화

“우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
 ‘독립’을 하지 못했습니다”

“대통령이 책임져야”

서울대 교수 728명

▶3면에서 이어집니다.

유럽의 극우, 
대중의 대변자인가 약자의 압제자인가  

▶10·11면

역사학자 김기협 인터뷰사람》5면

▶2면에서 이어집니다.


